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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으로 제시된 단어에 대한 문자 정보는 어휘 판단 처리 

경로라고 알려진 음운 경로 또는 철자 경로를 따라 ‘심성어

휘집(mental lexicon)’에 접속하여 해당 어휘의 의미를 활성

화시킨다(Coltheart, Davelaar, Jonasson, & Besner, 1977). 

이 과정에서 제시된 목표 단어의 정보뿐 아니라, 제시된 단

어와 철자가 유사하거나 소리가 유사한 단어들 역시 활성화

된다고 알려져 있다(Coltheart et al., 1977; Grainger & 

Jacobs, 1996). 이처럼 목표 단어와 철자나 음운 정보가 유

사한 단어를 ‘이웃 단어(neighborhood word)’라 하며 이들

은 목표 단어의 활성화 및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oltheart 등(1977)은 영어에서의 이웃을 철자 이웃과 소리 

이웃으로 구분하였다. 철자 이웃은 목표 단어와 낱자의 개수

가 같고 한 낱자만 다른 단어인데, 예를 들어 save의 철자 

이웃으로는 sale, have, same 등이 있고, cat의 철자 이웃으

로는 pat, rat, car 등이 있다. 소리 이웃은 목표 단어와 한 

가지 음소만 다른 단어를 가리키며, cat-pat, night-white 

등의 예가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웃 단어는 구체적으로 

단어재인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영어를 비롯한 알

파벳 기반 언어에서는 크게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첫째는 이웃 크기 효과로 목표 단어의 이

웃 개수가 많을수록 목표 단어의 재인이 촉진되는 효과

이다(Andrews, 1989; 1992; 이에 대한 개관논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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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s, 1997을 참조). 둘째는 이웃 빈도 효과이며, 이는 

목표 단어가 자신보다 고빈도인 이웃을 가지고 있을 경우 목

표 단어의 재인이 느려지는 현상이다. 이웃 크기 효과와 이

웃 빈도 효과는 어휘 판단 과제를 비롯한 다양한 고립단어재

인 과제를 실시한 여러 연구에서 반복 검증되었다(Andrews, 

1989, 1992; Carreiras, Perea, & Grainger, 1997; Grainger 

& Jacobs, 1996). 예를 들어 Andrews(1992)는 이웃 단어의 

개수가 영어 단어 재인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어휘 판단 과제를 실시하였고, 이웃의 개수가 많은 단어가 

적은 단어에 비해 어휘 판단 시간이 빠른 이웃 크기 효과를 

보여주었다. Grainger와 Jacobs(1996)는 이웃 단어의 빈도가 

프랑스어 단어 재인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어휘 판단 과제를 

통해 알아보았으며, 목표 단어보다 고빈도인 이웃 단어가 있

는 조건이 없는 조건보다 어휘 판단 시간이 느려지는 이웃 

빈도 효과를 보여주었다.

  Grainger와 Jacobs(1996)는 시각 단어재인 과정에서 나타

나는 이웃 크기의 촉진 효과를 어휘 수준에서 낱자 수준으로

의 환류(feedback)과정으로 설명한다. 재인해야 하는 목표 

단어가 제시될 때 철자가 유사한 다른 단어들이 어휘 수준에

서 활성화되고, 어휘 수준의 활성화는 낱자 수준으로 환류된

다. 이러한 환류과정을 통해 목표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낱자

들의 활성화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이웃이 많은 단어와 이

웃이 적은 두 단어를 생각해보면, 두 단어의 빈도나 길이 등

과 같은 다른 변인이 통제되었을 때, 이웃이 많은 경우에는 

그만큼 어휘 수준에서 낱자 수준으로의 환류가 많이 일어나

고 이웃이 적은 경우는 그 환류 정도가 더 낮다. 결국 이웃

의 개수가 많을수록 낱자 수준의 활성화가 많이 일어나 보다 

빠른 단어재인 과정이 나타나는 것이다. Grainger와 Jacobs

는 이웃 빈도의 억제 효과에 대해서는 어휘 수준 내에서의 

외측 억제 과정으로 설명한다. 다른 변인이 통제되고 목표 

단어에 비해 고빈도인 단어의 존재 여부만 조작된 경우, 목

표 단어보다 고빈도인 이웃 단어가 활성화되면 고빈도 이웃

이 목표 단어를 어휘 수준에서 크게 억제하기 때문에 고빈도 

이웃이 없는 단어보다 반응 시간이 느려진다는 것이다.

  단어재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이웃 단

어는 언어에 따라 다른 단위에 의해 정의되기도 한다. 영어

의 경우, 앞서 언급하였듯이 낱자가 이웃의 단위로 많이 사

용된다. 반면에 다른 언어에서는 음절과 같은 언어학적 단위

가 이웃의 단위로 사용될 수 있다.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

어 등은 음절 간 경계가 명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Cutler, 

1997; Ferrand & Segui, 1998; Mehler, Dommergues, 

Frauenfelder, & Segui, 1981). 음절은 하나의 종합된 음의 

느낌을 주는 말소리의 단위로 음절 경계가 명확한 언어는 단

어의 철자 경계와 소리 경계가 일치한다. 예를 들어 영어에

서의 ‘balance’와 프랑스어에서의 ‘balance’는 철자 정보가 

동일하지만 소리 정보가 다르다. 영어는 반모음인 /l/로 인해 

말소리의 경계가철자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즉, /l/ 발음이 

두 음절인 /bal/과 /lance/에 걸쳐져 있다. 반면 프랑스어는 

/ba-lance/로 발음되어 말소리의 경계, 즉 음절의 경계가 철

자적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Mehler 등(1981)은 음절 탐지 

과제를 사용하여 프랑스어 단어에 대한 지각적 단위를 살펴

보았다. 첫 세 음소를 공유하지만 음절 구조가 다른 이음절 

단어쌍(예: balance – balcon)을 들려주고 두 글자(CV 조

건)나 세 글자(CVC 조건)로 이루어진 표적어(예: /ba/ 혹은 

/bal/)를 찾도록 하였는데, 표적어가 첫 음절과 동일한 조건

이 첫 음절과 다른 조건(표적어가 두 음절에 모두 포함되거

나 첫 음절보다 짧은 조건)보다 반응 시간이 빨랐다. 즉, 

balance에서 /ba/를 찾도록 한 경우가 /bal/을 찾도록 한 경

우보다 반응 시간이 빨랐고, balcon에서는 /bal/을 찾도록 

한 경우가 /ba/를 찾도록 한 경우보다 반응 시간이 빨랐다. 

Mehler 등은 첫 낱자를 제외한 V 조건(예: /a/) 혹은 VC 

조건(예: /al/)을 두 번째 실험의 표적어로 사용하여 첫 번째 

실험과 동일한 단어쌍에 대해 음절 탐지 과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적어가 두 단어쌍의 첫 음절에 모두 존재하는 V 

조건에서는 음절 구조에 따른 반응 시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고, VC 조건에서는 표적어가 첫 음절과 동일한 조건의 반

응 시간이 동일하지 않은 조건의 반응 시간보다 유의하게 빨

랐다. 즉, balance에서 /al/을 찾도록 한 경우가 balcon에서 

/al/을 찾도록 한 경우보다 반응 시간이 빨랐다. 이러한 결과

를 바탕으로 Mehler 등은 프랑스어 단어의 음절 경계가 명

확하며, 단어 지각이 음절 단위로 이루어짐을 밝혔다.  이렇

게 음절 사이의 경계가 명확한 언어는 여러 연구에 의해 어

휘 판단의 단위가 음절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지받는데, 특히 

단어의 어두 음절이 단어 재인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Carreiras, Alvarez, 그리고 De Vega(1993)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화자들이 단어재인 과정에서 음절 정보

를 사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련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단

어와 비단어가 포함된 문자열에 대한 어휘 판단 과제의 반응 

시간을 측정한 결과, 단어의 빈도에 대해서는 고빈도 단어가 

저빈도 단어보다 반응 시간이 빨랐지만 음절의 빈도에 대해

서는 저빈도 음절로 시작되는 단어가 고빈도 음절로 시작되

는 단어보다 반응 시간이 빨랐다. 이는 스페인어 단어재인 

시 어두 음절이 중요한 단위임을 의미하며, 고빈도 음절로 

시작되는 단어일수록 해당 음절을 공유하는 경쟁 단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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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활성화되어 목표 단어를 선택하는 데 보다 긴 시간

이 걸린다. 스페인어에서 나타난 음절 빈도 효과, 즉 저빈도 

음절로 시작되는 단어의 재인 반응 시간이 고빈도 음절로 시

작되는 단어의 재인 반응 시간보다 빠른 현상은 독일어에서

도 나타난다(Conrad & Jacobs, 2004). 독일어의 음절 경계

가 스페인어보다 덜 명확하지만, 여전히 저빈도 음절로 시작

되는 단어의 재인 시간이 고빈도 음절로 시작되는 단어의 재

인 시간보다 빨랐다. Conrad와 Jacobs(2004)의 연구는 또한 

음절 빈도 효과가 과제 특정적인 효과가 아니라는 것을 

Snodgrass와 Poster(1992)의 지각 식별 검사(perceptual 

identification task)를 이용하여 보여주었다. 목표 단어를 그

림 형식으로 저장한 뒤 픽셀 단위로 시각적 속성을 조작하였

는데, 목표 그림에서 무선적으로 검은색 픽셀을 제거하는 방

식으로 각 시각적 속성 단계에 대한 자극을 제작하였다. 자

극의 시각적 속성에 따라 총 8단계로 구분하였고, 표적어의 

픽셀 개수에 대한 각 단계에 해당하는 자극의 픽셀 개수의 

비율은 각각 12% - 24% - 36% - 48% - 60% - 72 % 

- 84% - 100%이다. 사전에 개별 낱자를 무선적으로 조합

한 자극에 대해 단어 세분화 과제(word fragmentation task)

를 실시하여 개별 낱자의 시각적 속성 단계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제작된 8단계의 자극을 바탕으로 실험 참가자들

이  목표 단어를 정확하게 자판에 입력할 때까지 시각적 속

성의 단계를 체계적으로 증가시켰고, 이 때 실험 참여자들이 

정답을 맞히는 단계가 종속변인으로 사용되었다. 그 결과, 

고빈도 음절로 시작되는 단어는 저빈도 음절로 시작되는 단

어보다 높은 단계(보다 많은 시각적 속성을 가진)에 이르러

서야 정확하게 지각되었다(이 결과는 피험자 변인을 무선변

인으로 간주한 분석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음절 빈도가 단어재인에 미치는 영향이 과제 특정적이지 않

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어에서도 음절이 단

어재인의 중요 단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Mathey, Zagar, 

Doignon, 그리고 Seigneuric(2006)은 프랑스어 어휘 판단 과

제에서 나타나는 음절 빈도의 효과를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음절 빈도와 두 철자 빈도(bigram frequency)를 조작하

였는데, 실험 결과 두 변인 사이에 상호작용이 존재했다. 두 

철자 빈도가 높은 조건에서는 고빈도 음절로 시작되는 단어

가 저빈도 음절로 시작되는 단어에 비해 반응시간이 느렸지

만, 두 철자 빈도가 낮은 조건에서는 음절 빈도 효과의 방향

이 반대로 나타났다. 음절 경계가 비교적 명확한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에서는 양상이나 효과 크기는 조금씩 다르

지만, 음절 빈도 효과가 시각 단어재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는 음절이 중요한 이웃 단위가 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한글은 영어와 같은 표음 문자 체계이지만, 모아쓰기를 하

기 때문에 음절 경계가 시각적으로 명확하다. 따라서 한글 

시각 단어재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웃 단어의 단위가 음

절 일 가능성이 높다. 한글의 음절 이웃은 음절 경계가 명확

한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의 이웃 개념과 동일하게 단어의 

첫 글자, 즉 어두 음절을 공유하는 단어의 집합으로, ‘하늘’

의 음절 이웃 단어로는 ‘하루’, ‘하천’, ‘하락’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한글에서 어휘접근의 중요 단위가 음절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Kwon, Cho, Kim, 그리고 Nam(2006)은 어

휘 판단 과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고빈도 음절 이웃이 있

는 단어가 고빈도 음절 이웃이 없는 단어에 비해 반응시간이 

느렸다. 그러나 고빈도 음절 이웃이 없는 단어만 분석한 경

우 이웃 크기가 큰 단어가 작은 단어보다 반응시간이 빨랐는

데, 이는 한글에서도 이웃 크기 효과가 나타남을 보여준다. 

고빈도 음절 이웃이 있는 단어의 경우에도 음절 이웃의 크기

가 어휘 판단 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앞선 결과

와 반대로 이웃 크기가 큰 단어가 작은 단어에 비해 평균 

반응 시간이 길었다. 이 결과는 표적어와 이웃 단어들의 상

대적 빈도가 한글 단어 재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Kwon, Lee, Lee, 그리고 Nam(2011)은 한글의 음

운 변화 현상에 근거하여 음절 이웃을 음운 이웃과 표기 이

웃으로 분류하였다. 음절 이웃이 표적어 처리에 미치는 영향

이 음운적 속성에 의한 것인지 혹은 철자적 속성에 의한 것

인지 알아보았는데, 이 연구의 결과는 흥미롭다. 실험 1에서

는 음운 변화가 없는 단어를 표적어로 사용하였고, 저빈도 

단어를 사용하여 표적어보다 빈도가 높은 이웃이 있을 가능

성을 높였다. 실험 1의 결과 이웃의 크기가 큰 조건에서의 

반응시간이 이웃 크기가 작은 조건에서보다 빨랐지만, 표적

어의 음운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웃 크기의 촉진 효과가 

철자적 속성에 의한 것인지 혹은 음운적 속성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이에 실험 2에서는 음운 변화가 있는 단어

(예: 전령[절령])를 표적어로 사용하여 철자 이웃과 음운 이

웃의 영향에 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적어가 저

빈도인 경우 철자 이웃 크기가 큰 조건이 작은 조건에 비해 

반응시간이 빠른 촉진 효과가 나타난 반면, 음운 이웃 크기

가 큰 조건은 작은 조건에 비해 반응시간이 느린 억제 효과

가 나타났다. 이는 Kwon 등(2006)의 결과와 불일치한다. 철

자 이웃과 음운 이웃이 같은(음운변화가 없는) 2음절 단어에 

대해 한 연구에서는 이웃 크기가 단어재인을 촉진하였고

(Kwon et al., 2011), 다른 연구에서는 억제한 것이다(Kwon 

et al., 2006). 결과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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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게 음절 이웃(특히 철자 이웃)이 단어재인 과정에 미

치는 영향이 불안정함을 시사한다.

  위에서 소개된 한국어 연구들과 같이 단어의 첫음절을 공

유하는 단어 이웃의 개수를 음절 타입 빈도라 한다. 이와 관

련된 또 하나의 이웃 변인은 음절 토큰 빈도인데, 이는 음절 

이웃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누적된 빈도로 계산

된다. 다음은 한글에서의 예이다.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촛

불’의 이웃 단어로는 촛가지(단어 빈도: 1), 촛농(단어 빈도: 

11), 촛대(단어 빈도: 36), 촛대암(단어 빈도: 2), 촛동강(단

어 빈도: 1), 촛물(단어 빈도: 7), 촛병(단어 빈도: 1), 촛점

(단어 빈도: 32)이 있다. 촛불의 타입 빈도는 이웃 단어의 

개수인 8이고, 토큰 빈도는 이웃 단어의 누적 빈도 합인 91

이다. ‘촛대’의 경우 타입 빈도는 8로 ‘촛불’과 동일하고 토

큰 빈도는 361로 ‘촛불’보다 훨씬 큰데, 이는 ‘촛대’의 이웃 

단어 중 촛불(단어 빈도 : 306)이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

를 가진 단어가 있기 때문이다. Conrad, Carreiras 그리고 

Jacobs(2008)는 스페인어 단어의 음절 타입 빈도와 음절 토

큰 빈도를 조작하여 어휘 판단 과제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고토큰 빈도는 표적어의 재인을 억제한 반면, 고타입 빈도는 

표적어의 재인을 촉진하였다. 고타입 빈도의 촉진 효과는 표

적어보다 빈도가 높은 단어의 개수를 통제한 경우에만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들은 음절 토큰 빈도는 전

체 단어 처리 수준을 반영하고 음절 타입 빈도는 하위 어휘

처리 수준을 반영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음절 토큰 빈도가 

높은 단어는 이웃을 단어 수준으로 활성화시켜 표적 단어 재

인을 방해하는 반면(표적 단어 재인을 위해 이웃 단어를 억

제해야 하므로), 음절 타입 빈도가 높은 단어는 낱자 정보를 

활성화시켜 표적 단어 재인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이에 

Kwon(2014)은 한글 명명 과제를 통해 음절 토큰 빈도가 전

체 단어 처리 수준을 반영하기보다 하위 어휘처리 수준을 반

영하는 것에 더 가깝다며 반박했다. Conrad, Carreiras 그리

고 Jacobs에 따르면 전체 단어 처리 수준을 덜 반영하는 명

명 과제에서는 음절 토큰 빈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반응 시

간에 차이가 없어야 하지만, Kwon의 실험 결과 음절 토큰 

빈도가 통제된 상태에서 고빈도 타입 음절 조건이 저빈도 타

입 음절 조건에 비해 빠른 반응시간을 나타냈고, 음절 타입

빈도가 통제된 상황에서도 역시 고빈도 토큰 조건이 저빈도 

토큰 조건에 비해 빠른 반응시간을 보였다. 이에 Kwon은 

음절 토큰 빈도가 하위 어휘 처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이며 음절 토큰 빈도와 음절 타입 빈도가 독립적인 

변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Kwon 

(2012)은 한글로 진행된 기존의 실험에 대한 메타 분석을 수

행하여 한글의 어휘 판단에서 음절 토큰 빈도가 증가할수록 

어휘 판단의 시간이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이는 Conrad 등

의 연구를 일부 지지하는 결과이지만, 음절 토큰 빈도와 음

절 타입 빈도가 높은 상관을 가지고 있어 음절 토큰 빈도가 

독립적으로 어휘 판단 시간을 증가시킨다고 말하기는 어렵

다. 또한 이 연구는 상관 연구로, 엄밀한 요인 설계가 이루

어지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면 음절 타입 빈도와 

음절 토큰 빈도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음절 수준의 

단위가 한글 시각 단어재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으로 보이나, 그 정확한 기제를 보여주는 경험적인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요인 설계를 통해 한글 시각 단어재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음절 이웃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전

술한 바와 같이 음절의 타입 빈도와 토큰 빈도는 각 언어에 

따라, 그리고 과제에 따라 단어재인 과정에 양적 혹은 질적

으로 다른 효과를 갖는 것처럼 보인다. Kwon(2012)의 메타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글 시각 단어재인 과정에서는 음절의 

타입 빈도보다는 음절의 토큰 빈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

며, 토큰 빈도는 주로 표적어의 재인 과정을 억제하는 것으

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가 요인설계를 통한 어휘 

판단 과제에서 경험적으로 지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단어재인 과정에서 철자 이웃과 음

운 이웃의 영향에 관심이 있었던 Kwon 등(2011)과는 달리 

철자 이웃을 기준으로 음절 타입 빈도와 음절 토큰 빈도가 

단어재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 것이다. 실험 1에서

는 두 집단 어휘 목록의 토큰 빈도를 통제한 뒤 타입 빈도

를 조작하여 시각 단어재인 과정에서 타입 빈도의 영향을 조

사하였고, 실험 2에서는 타입 빈도를 통제한 뒤 토큰 빈도를 

조작하여 시각 단어 재인 시 토큰 빈도의 영향을 조사하였

다.

실험� 1

실험 1의 목적은 음절 타입 빈도가 단어재인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극 단어의 토큰 빈도 통제 

아래 고타입 빈도와 저타입 빈도 단어에 대한 어휘 판단 과

제의 반응 시간 및 정확도를 기록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방�법

참가자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의 학생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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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총 71명(남 36명)이 참여하였

다. 참여자 모두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정상 

시력을 가졌다.

실험�자극

실험 자극으로 선정된 단어는 모두 21세기 세종계획에서 배

포한 1500만 어절 말뭉치에서 선택되었다(Kang & Kim, 

2009). 단어는 모두 2음절 명사였으며 단어 빈도(frequency)

가 낮은 단어를 선택하여 이웃 단어가 단어재인 과정에 영향

을 줄 가능성을 높였다. 실험 1에서는 토큰 빈도를 일정하게 

하고 타입 빈도를 고타입 빈도와 저타입 빈도로 나누어 각각 

30개 단어를 선정하였으며, 어휘 판단 과제를 진행하기 위해 

단어와 동일한 수의 비단어를 자극 목록에 포함시켰다. 자극

은 총 120개(단어 60개, 비단어 60개)로, 실험에 사용된 자

극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실험 1에서 사용된 단어들의 조

건별 평균 빈도, 평균 타입 빈도, 평균 토큰 빈도, 두 철자 

타입 빈도, 두 철자 토큰 빈도, 형태소 타입 빈도는 Table 1

에 제시하였다. Table 1의 두 철자 타입 빈도(bigram type 

frequency)와 두 철자 토큰 빈도(bigram token frequency)는 

음절 타입 빈도 및 음절 토큰 빈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

된다. 즉, 두 철자 타입 빈도는 두 철자 이웃 단어의 개수를 

의미하고, 두 철자 토큰 빈도는 두 철자 이웃 단어의 누적 

빈도 합을 의미한다. 이 때 두 철자 이웃은 단어의 첫 두 철

자를 공유하는 단어이다. ‘공룡’이라는 단어를 예로 들면, ‘공

룡’의 두 철자 쌍은 “ㄱㅗ”, “ㅇㄹ”, “ㅛㅇ”으로 나눌 수 있

다. 이 때 첫 두 철자 쌍인 ‘고’를 공유하는 고민, 곤궁, 

골격 등이 ‘공룡’의 두 철자 이웃이다. 실험에 사용된 자극

의 두 철자 빈도는 21세기 세종계획에서 배포한 1500만 

어절 말뭉치에 명시된 값을 사용하였다. Mathey, Zagar, 

Doignon, 그리고 Seigneuric(2006)이 음절 빈도와 두 철자 

빈도 간 상호작용이 나타남을 보고한 바 있기 때문에 보다 

엄밀한 요인설계를 위해 두 철자 빈도를 통제 변인에 포함하

였다. 형태소 타입 빈도(morpheme type frequency)는 각 단

어 자극의 어두 음절과 한자 형태소를 공유하는 이웃 단어의 

개수이다. Kwon과 Nam(2011)이 첫 음절의 한자 형태소를 

공유하는 의미 이웃이 단어 재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어 첫 음절의 형태소 빈도 또한 통제 변인에 

포함하였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타입 빈도를 제외한 

언어학적 변인들의 두 조건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았다. 이 때 타입 빈도와 토큰 빈도는 어두 음절의 철

자 이웃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절차�및� 분석방법

단어 자극 제시 및 반응 시간과 정확도(accuracy)의 기록은 

Psychology software tools사에서 제작한 행동 실험용 프로

그램인 e-prime 3.0(PA, USA)을 이용하였다. 단어 자극은 

View sonic 24’’ LCD display 모니터에 제시되었으며 자극

에 대한 반응은 PST serial response box model(RB-540)을 

이용해 받았다. 실험 참가자는 실험 장치가 설치된 컴퓨터 

앞에 앉아 제시된 자극을 보고 반응상자를 누르는 방법으로 

어휘 판단 과제를 시행하였다. 참가자에게 컴퓨터 화면에 제

시된 안내문을 숙지하게 한 후 20번(단어 10개, 비단어 10

개)의 연습 시행을 통해 어휘 판단 과제에 친숙함을 느끼도

록 하였다.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주어진 자극의 어휘성을 

판단하라는 지침에 따라 단어라고 생각되면 초록색 버튼을, 

비단어라고 생각하면 빨간색 버튼을 누르도록 하였다. 전체 

실험 시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실험 1에서 수집된 실험 데이터는 자료 통합 프로그램인 

E-Merge를 이용하여 통합하였다. 수집된 데이터 중 반응 시

간이나 정확도, 단어 제시 순서와 같은 자료를 csv 파일로 

변환한 뒤 R program (R Development Core Team, 2011)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Table� 1. (Sub)lexical characteristics of target words in Experiment 1

Word 

frequency

Type 

frequency

Token

frequency

Bigram type 

frequency

Bigram token 

frequency

Morpheme type 

frequency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High type 

frequency
87 (106) 1310 (450) 68842 (34217) 8206 (4969) 526376 (337090) 144 (158)

Low type 

frequency
83 (77) 371 (194) 70390 (70031) 6796 (3271) 527451 (244918) 132 (141)

t값 .006 10.23 .028 1.299 .014 .071

p .996 .0001 .978 .1993 .989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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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방법은 선형 혼합 효과 분석(linear 

mixed effects analysis)으로, 최근 요인 설계를 이용한 언어

심리학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Baayen, Davidson, 

& Bates, 2008; Barr, Levy, Scheepers, & Tily, 2013; 

Jaeger, 2008; Winter, 2013). 기존의 언어심리학 연구에서

는 피험자를 무선변인으로 간주한 피험자 분석, 그리고 항목

을 무선변인으로 간주한 항목 분석을 각각 시행하여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선형 혼합 효과 분석을 실시하면 하나의 분석

에서 피험자와 항목을 동시에 무선변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반응시간 및 정확도의 선형 혼합 효과 분석을 위해 lme4 

package(Bates, Maechler, & Bolker, 2012)의 lmer/glmer 

function을 사용하였고, p값을 구하기 위해 lmerTest 

package(Kuznetsova, Brockhoff, & Christensen, 2013)를 

사용하였다.  단어 빈도의 로그값, 음절의 타입 빈도, 그리고 

단어 빈도와 음절 타입 빈도의 상호작용 변인이 고정 변인으

로 사용되었고, 피험자 변인과 항목 변인이 무선 변인으로 

모형에 투입되었다. 또한 음절 타입 빈도의 경우, 빈도 변인

의 두 수준(고타입/저타입)을 R program의 factor function

을 사용하여 요인화하였고, 선형 혼합 효과 분석에는 요인화

된 타입 빈도를 고정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본 분석에서 단

어 빈도를 고정 변인으로 투입한 이유는 실험 참가자들이 과

제를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두 조건 간 

단어 빈도의 평균은 유사하게 통제하였으나, 단어 빈도의 변

산성 자체는 비교적 크기 때문에 실험 참여자들이 어휘 판단 

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다면 단어 빈도 효과가 나타날 것

으로 예상하였다.

결� �과

1500ms 이상의 반응 시간을 제외한 데이터의 평균 반응 시

간과 정확도는 Table 2와 같다. 정확도는 옳은 답을 1, 틀린 

답을 0으로 두고 계산하였다. 실험 결과, 반응 시간에 대한 

단어 빈도의 효과가 유의미했다. 빈도는 두 타입 빈도 집단

에 상관없이 반응 시간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고(b=-28.88, 

SE=8.76, t=-3.298, p<0.01), 두 변인 사이에는 반비례 관

계가 성립했다. 즉, 단어 빈도가 높을수록 그 자극을 단어

라고 인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졌다. 반면에 타입 

빈도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b=-8.83, SE=41.51, 

t=-0.213, p> 0.05), 단어 빈도와 타입 빈도 사이의 상

호작용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b=-1.17, 

SE=10.43, t=-0.112, p>0.05)1).

  반응 시간 분석과 동일한 모형을 이용하여 고정 변인들이 

정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앞선 반응 시간

의 결과와 유사하게 단어 빈도는 정확도에 대해 강력한 효과

를 보였다(b=0.95, SE=0.26, z=3.712, p< 0.001). 단어 빈

도와 단어재인의 정확도는 비례하였으며, 이는 단어 빈도가 

높을수록 어휘성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타입 빈도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b=1.15, 

SE=1.15, z=1.003, p>0.05), 단어 빈도와 타입 빈도의 상호

작용 효과도 찾아보기 어려웠다(b=-0.23, SE=0.31, z= 

-0.763, p>0.05).

논� �의

목표 단어들의 토큰 빈도를 통제한 후, 고타입 빈도와 저타

입 빈도 단어에 대한 어휘 판단 과제의 반응 시간과 정확도

를 살펴본 실험 1은 기존의 한글 단어재인 연구에서 알려진 

결과들과 유사하였다. 첫째, 단어 빈도 효과가 강력하게 나

타났다. 자주 사용되는 단어일수록 어휘 판단의 시간이 더 

빨랐고, 이는 단어 경험의 빈도가 높을수록 단어재인 과정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혹은 고빈도 단

어의 경우 이웃 단어의 빈도가 자신의 빈도보다 높을 가능성

이 낮으므로 이웃 단어에 의한 방해 효과가 적다고도 볼 수

도 있다.

  둘째, 단어의 타입 빈도는 어휘 판단 과제에 큰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 이는 Kwon(2012)의 결과와 일치한다. 재인반

응 시간에 대한 단어 타입 빈도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은 단어재인 과정에서 음절 기반 이웃 단어의 개수가 중요

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귀무가

설을 기각하는 데 실패한 경우 2종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1) 고타입 조건과 저타입 조건에 속한 단어 빈도의 평균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빈도를 고정 변인에서 제외한 모델의 유의성 역시 검증할 수 

있다. 타입 빈도만을 고정 변인으로 투입한 분석에서도 타입 빈도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b=12.82, SE=18.95, t=0.677, 

p>0.05).

High type frequency Low type frequency

M SD M SD

Average of

response time(ms)
580 162.47 580 155.48

Average of 

accuracy 
0.89 0.31 0.92 0.27

Table� 2. Average response time of lexical decision task and 

average accuracy in Experim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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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험심리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귀무

가설 유의성 검정(null hypothesis significance testing) 절

차에서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는 해석이 연구자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Masson, 2011; 

Wagenmakers, 2007; Wilkinson & the Task Force on 

Statistical Inference, 1999). 따라서 실험 1의 결과를 베이즈 

요인 분석(Bayes Factor analysis)을 통해 재분석함으로써 본 

해석의 타당성에 대한 부가적인 증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실험심리학 연구방법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귀무가설 유

의성 검정은 동일한 실험에 대한 수없이 많은 표본 추출로 

인해 얻은 가설적인 분포를 상정하고 하나의 실험에서 얻은 

자료가 이 가설적 분포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하

지만 베이즈 요인 분석은 이러한 가설적 분포를 가정하지 않

고, 실험 결과값이 두 개의 비교 가능한 가설(예를 들어 귀

무가설과 대립가설) 중 어떤 가설에 더 부합하는지를 알려주

는 통계분석기법이다. 베이즈 통계검정 시 베이즈 요인

(BF10)을 산출하는데, 이는 귀무가설이 참이라는 가정 하에 

실험의 통계치들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대립가설이 참이라는 

가정 하에 실험의 통계치들이 나올 가능성의 비율이다. 베이

즈 요인(BF10)이 크면 대립가설의 타당도가 높은 것이고, 작

으면 귀무가설의 타당도가 높은 것이다. 이 비율(BF10)의 분

자와 분모를 바꾼 비율(BF01)에 대해서는 반대의 해석이 가

능하다. 

  실험 1의 결과를 베이즈 요인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통

계분석은 JASP(JASP Team, 2018)라는 통계 패키지를 사용

하여 실시하였다. 단어의 빈도는 본 실험의 주요 관심 변인

이 아니었기 때문에 음절 타입 빈도의 두 수준만 분석에 포

함된 베이지안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피험자

를 무선 변인으로 설정한 분석과 항목을 무선 변인으로 설정

한 분석을 각각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피험자를 무선 변인

으로 설정한 분석의 경우 BF01 값이 6.874였으며, 항목을 

무선 변인으로 설정한 분석에서는 BF01 값이 3.517이었다. 

일반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에 따르면 BF01 값이 3을 넘을 경

우 귀무가설이(대립가설에 비해) 지지될 “긍정적인(positive)” 

(Jeffreys, 1961), 혹은 “상당한(substantial)”(Raftery, 1995)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된다(Jarosz & Wiley, 2014). 베이즈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로도 역시 음절 이웃의 타입 빈도가 

한글 시각 단어재인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

은 타당해 보인다.

실험� 2

실험 2의 목적은 음절 토큰 빈도가 한글 시각 단어재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극 단

어들의 타입 빈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고토큰 빈도와 저토큰 

빈도 단어에 대한 어휘 판단 과제의 반응 시간 및 정확도를 

기록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방� �법

참가자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의 학생을 대

상으로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총 80명(남 39명)이 참여하였

다. 참여자 모두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정상 

시력을 가졌다.

실험�자극

실험 2의 자극은 실험 1과 동일한 말뭉치에서 선택되었으며 

단어 빈도가 낮은 단어를 선택하여 이웃 단어가 목표 단어의 

재인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높였다. 실험 2에서는 토

큰 빈도를 고토큰 빈도와 저토큰 빈도로 나누어 각각 40개 

단어를 선정하였으며, 어휘 판단 과제를 진행하기 위해 단어

와 동일한 수의 비단어를 포함시켰다. 자극은 총 160개(단어 

80개, 비단어 80개)이며 실험에 사용된 자극은 부록 2에 제

Table� 3. (Sub)lexical characteristics of target words in Experiment 2

Word 

frequency

Type 

frequency

Token 

frequency

Bigram type 

frequency

Bigram token 

frequency

Morpheme type 

frequency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High token 

frequency
52 (44) 887 (306) 121150 (75777) 7387 (4176) 564334 (268312) 123 (144)

Low token 

frequency
51 (37) 874 (479) 33857 (16058) 8012 (4452) 525551 (330378) 145 (130)

t값 .140 0.142 7.127 .648 .576 .660

p .890 0.888 .0001 .519 .566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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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실험 2에서 사용된 단어들의 조건별 평균 빈도, 

평균 타입 빈도, 평균 토큰 빈도, 두 철자 타입 빈도, 두 철

자 토큰 빈도, 형태소 타입 빈도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토큰 빈도를 제외한 언어학적 변

인들의 두 조건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실험 1에서와 마찬가지로 타입 빈도와 토큰 빈도는 어두 음

절의 철자 이웃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절차�및�분석방법

실험 2의 절차 및 분석방법은 음절 타입 빈도에 대한 분석

을 음절 토큰 빈도에 대한 분석으로 진행한 것을 제외하고, 

실험 1의 절차 및 분석방법과 동일하다.

결� �과

1500ms 이상의 반응 시간을 제외한 데이터의 평균 반응 시

간과 정확도는 Table 4와 같다. 실험 1과 동일하게 실험 2

에서도 반응 시간에 대한 단어 빈도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했다(b=-0.53087, SE=0.23722, t=-2.238, p<0.05). 토

큰 빈도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b=7.56, SE=51.69, 

t=0.146, p>0.05), 단어 빈도와 토큰 빈도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b=-5.18, SE=13.9, 

t=-0.372, p>0.05)2).

Table� 4. Average response time of lexical decision task and 

average accuracy in Experiment 2

High token 

frequency

Low token 

frequency

M SD M SD

Average of

response time(ms)
573.2 156.66 580.9 152.74

Average of accuracy 0.917 0.28 0.918 0.27

  반응 시간 분석과 동일한 모형을 이용하여 고정 변인들이 

정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실험 결과, 정

확도에 대해서는 단어 빈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b=0.32, 

SE=0.28, z=1.114, p>0.05). 반응 시간 결과와 마찬가지로 

2) 고토큰 조건과 저토큰 조건에 속한 단어 빈도의 평균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빈도를 고정 변인에서 제외한 모델의 유의성 역시 검증할 수 

있다. 토큰 빈도만을 고정 변인으로 투입한 분석에서도 토큰 빈도의 효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b=-9.414, SE=13.91, t=-0.677, 

p>0.05).

토큰 빈도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b=-0.68, SE=1.31, 

z=-0.521, p>0.05), 단어 빈도와 토큰 빈도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b=0.22, SE=0.36, z=0.617, p>0.05).

논� �의

목표 단어들의 타입 빈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고토큰 빈도와 

저토큰 빈도 단어에 대한 어휘 판단 과제의 반응 시간 및 

정확도를 살펴본 결과, 단어 토큰 빈도는 어휘 판단 과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한글 단어재인 과정에서 

음절 토큰 빈도가 증가할수록 어휘 판단 시간이 느려진다는 

Kwon(2012)의 연구와 불일치하는 결과이다.

  실험 2 또한 실험 1과 동일하게 귀무가설 유의성 검정뿐

만 아니라 베이즈 요인 분석을 통해 토큰 빈도의 효과가 시

각 단어재인 과정에서 유의미한지 알아보았다. JASP 소프트

웨어를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음절 토큰 빈도의 두 수준만 분

석에 포함된 베이지안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실험 1과 마찬

가지로 피험자를 무선 변인으로 설정한 분석과 항목을 무선 

변인으로 설정한 분석을 각각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피험

자를 무선 변인으로 설정한 분석의 경우 BF01 값이 2.174였

으며, 항목을 무선 변인으로 설정한 분석에서는 BF01 값이 

3.470이었다. 피험자를 무선 변인으로 설정한 분석에서는 

BF01 값이 3을 넘지 않았지만, 항목을 무선 변인으로 설정

한 분석에서는 BF01 값이 3을 넘었다. 따라서 본 실험의 결

과를 통해 음절 이웃의 토큰 빈도가 한글 시각 단어재인 과

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종합논의에서 다룰 것이다.

종합�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어휘 판단 과제를 통해 한글 시각 단어재

인 과정에서 음절 타입 빈도와 음절 토큰 빈도의 영향을 검

증하는 것이었다. 실험 1과 2의 결과, 단어 타입 빈도나 단

어 토큰 빈도가 어휘 판단 시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형 혼합 효과 모형을 이용한 분석과 

베이지안 요인 분석 모두에서 동일하게 얻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한글 시각 단어재인 연구 결과

와 일치하지 않는다. 먼저 타입 빈도가 단어재인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 연구와 다른데, 타입 빈도 효과에 대해서는 기

존 연구의 결과들 또한 일관적이지 않다. 서론에서 언급했듯 

Kwon 등(2006)은 표적어가 자신보다 고빈도 철자 이웃을 

가지고 있는 경우, 철자 이웃의 크기가 큰 조건이 작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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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반응 시간이 느렸다고 보고한 반면, Kwon 등

(2011)은 철자 이웃의 크기가 큰 조건이 작은 조건에 비해 

빠른 반응시간이 나타남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 두 

결과를 모두 지지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철자 이웃의 

크기, 즉 타입 빈도의 크기와 표적어의 반응시간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한글 시각 단어재인 

과정에서 타입 빈도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Kwon(2012)의 

결과를 일부 지지함과 동시에 타입 빈도 효과의 높은 불안정

성을 시사한다.

  토큰 빈도가 단어재인에 미치는 영향 또한 기존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Kwon(2012)은 토큰 빈도가 커질수록 

표적어의 반응시간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였지만, 본 연구 

실험 2에서는 토큰 빈도의 고저에 대한 반응시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토큰 빈도가 높으면 표적어

의 이웃 단어 중에 고빈도인 단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토큰 빈도가 높아지면 고빈도인 이웃 단어가 표적어

의 재인을 방해한다는 해석은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험 2에서 토큰 빈도는 단어 재인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본 연구에서는 토큰 빈도의 영

향이 없었을까? 

  첫째, 통계적 검증력의 문제일 수 있다. 본 연구의 실험 2

에는 총 80개의 단어가 실험 자극으로 사용되었고, 80명의 

대학생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이는 통상적인 요인 설계를 통

한 언어심리학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결코 적은 숫자의 자극

과 실험 참여자 수가 아니다(실험 연구에서의 통계적 검증력

과 효과 크기에 대한 최근의 개관논문으로는 Brysbaert & 

Stevens(2018)를 참조). 그러나 토큰 빈도의 효과가 단어 재

인 과정에서 찾아내기 쉬운 효과가 아니라면 본 실험에서 사

용된 자극의 수나 실험 참여자의 수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

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토큰 빈도의 억제 효과를 보여준 

Kwon(2012)은 서로 다른 세 개의 연구를 종합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충분한 통계적 

검증력을 확보하지 못한 연구의 한계를 보여주는 결과일 수

도 있지만, 그만큼 토큰 빈도의 효과가 미약하다는 증거이기

도 하다. 토큰 빈도의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다면, 타입 빈도에서와 마찬가지로 토큰 빈도 효과가 일반

적인 단어재인 과정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한글 단어재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웃의 단위가 

표기 음절이 아닐 가능성도 존재한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이웃이 한 단어와 유사한 모든 단어의 집합이라면, 그 유사

성은 여러 수준에서 정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표기 음절뿐

만 아니라 음운 음절 역시 이웃의 단위가 될 수 있으며, 실

제로 음운 이웃이 한글 시각 단어재인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 결과들이 많다(Choi, Lee, Kang, & Nam, 2015; 

Kwon et al., 2006; Kwon et al., 2011; Kwon & Nam, 

2011). 뿐만 아니라 첫 음절의 한자 형태소와 같은 의미 이

웃이 단어 재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

(Kwon & Nam, 2011). Yi(2011)는 점진적 탈차폐과제

(progressive demasking task)를 이용하여 표적 단어 인식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반응을 분석하였다. 전차폐와 후차폐를 

모두 사용하였고, 참가자에게 두 차폐 사이에 제시되는 표적 

단어를 반응 용지에 쓰도록 하였다. 그 결과, 오반응은 표적 

단어에서 획을 제거한 경우(예: 이륙 → 이룩), 추가한 경우

(예: 상담 → 장담), 추가 및 제거가 한꺼번에 일어난 경우

(예: 숭어 → 종이)가 가장 많았으며, 자모 수준의 오류(예: 

고난 → 고장)도 많았다. 이에 비하여 글자(음절)나(예: 시차 

→ 전차) 의미 수준(예: 이륙 → 착륙)에서의 오류는 많이 

볼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글 단어의 이웃이 글자나 음

절의 이전 단계인 획이나 자모 수준에서 정의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다른 과제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경험적 연구가 축적되

어야 한다.

  셋째, 기존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한글 단어재인 과정

에서 다양한 언어학적 변인들이 동시에 표적어의 재인 과정

에 관여하면서 각 변인의 촉진 혹은 억제 효과가 상쇄되어 

표기 음절 이웃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 역시 존재

한다. 예를 들어 Lee와 Lee(2018)는 어휘 판단 과제를 사용

하여 청각 단어 재인 과정에 형태소 정보와 음절 정보가 어

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는데, 2음절 합성어에 

대해 형태소 정보의 촉진 효과와 음절 정보의 억제 효과가 

상쇄되었다. 시각 단어재인 과정에서 다양한 언어학적 단위

들이 어떤 방식으로 단어재인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추후 연

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탐구되어야 할 주제임에 틀림없다

(Kwon & Lee, 2017).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한글 단어재인 과정에서 나타나는 

표기 음절 이웃 효과의 양상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선형 

혼합 효과 분석 및 베이지안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기 

이웃의 개수나 빈도 모두 표적 단어의 재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이웃 단어가 한글 시각 단어

재인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금보다 깊은 논의가 이

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으며, 추후 단어 재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웃 단어의 언어학적 단위 및 역할에 대한 보다 광

범위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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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정말�이웃인가?:�한글�시각�단어재인�과정의�음절이웃효과�부재

진란이1,� 이효선1,� 최원일1†

1광주과학기술원

본 연구에서는 한글 시각 단어재인 과정에서 이웃 단어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두 개의 실험이 수행되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단어재인 과정에 단어의 빈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목표 단어와 철자 혹은 음운 정보가 유사한 이웃 단어도 중요

한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한글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첫 음절을 공유하는 단어를 이웃 단어로 정의하

고, 이웃 빈도는 크게 이웃 단어들의 수를 의미하는 타입 빈도와 이웃 단어들의 누적 빈도 합을 의미하는 토큰 빈도로 분

류한다. 기존의 한글 단어재인 연구에서 단어 빈도 효과의 존재는 잘 알려져 있으나, 요인설계를 통해 두 종류의 음절 이

웃 빈도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한글 단어재인 과정에 이웃 단어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 1에서는 타입 빈도를 조작하였고, 실험 2에서는 토큰 빈도를 조작하였다. 어휘 판단 과제를 실시한 결과 음절 이웃의 

타입 빈도와 토큰 빈도는 어휘 판단의 반응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글 단어재인 과정에서 음절 

기반 이웃 단어 효과의 본질과 특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주제어: 한글 단어재인, 이웃 효과, 음절 타입 빈도, 음절 토큰 빈도, 어휘 판단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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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 list of Experiment 1

High type frequency words Low type frequency words

가시 부응 유죄 거절 만취 얼룩

강경 비견 자폐 결근 말살 여치

고풍 상행 장력 관여 면박 위촉

공룡 서거 전념 그믐 모독 으뜸

구슬 소재 정육 까탈 물범 의향

김밥 수두 조선 나귀 바둑 일률

도벽 신실 주황 내숭 분필 잠옷

동급 양념 최면 논점 생색 처가

무효 연차 하중 눈독 습격 통찰

박식 오타 한랭 들녘 언변 학업

부� �록

Ⅰ.� 실험� 1에�사용된�자극�단어� 목록

Word list of Experiment 2

High token frequency words Low token frequency words

가중 도벽 상습 으뜸 강행 배변 양립 청문

거행 동참 생략 의향 개학 분투 오한 초벌

경호 마취 세공 인솔 구독 산행 원양 최강

고착 모욕 소독 일률 김장 서자 유권 파벌

공평 무능 시연 자축 남하 선봉 윤년 포착

관록 문맹 아쟁 전입 노련 성숙 장려 해협

그루 보직 어학 주야 단답 성행 재혼 허풍

기립 부응 여분 지반 미동 신동 제헌 호두

나방 비책 우표 하야 박제 실외 중략 홍채

다정 사멸 위촉 한옥 반추 안락 진척 화음

Ⅱ.� 실험� 2에�사용된�자극�단어� 목록


